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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confirm the influence of interpersonal disposition and emotional intelligence 

on interpersonal competence of allied health college students. For the research, a questionaire survey was 

conducted for students enrolled in the Department of Nursing and Physical Therapy from November 29 to 

December 16, 2019 and a total of 275 data wer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t-test, ANOVA,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SPSS program. As results of the study, the 

average of interpersonal competence was 4.10 and that of thoughtfulness-unconsideration was the highest 

among the eight interpersonal types and the average emotional intelligence was 2.73. The interpersonal 

dispositions that had a significant effect on interpersonal competence were initiative-congruence and 

aggression-non aggression and their explanatory power was 29.4% and the most influential interpersonal 

disposition was initiative-congruence. Emotional intelligence that had a significant effect on interpersonal 

competence were self-emotional expression, control of others and motivation and their explanatory power 

was 24.0% and the most influential emotional intelligence was motivation. 

▸Key words: Allied Health College Students, Interpersonal Competence, Interpersonal Disposition, 

Emotional Intelligence, University Education

[요   약]

본 연구는 보건계열대학생들의 대인관계능력에 대한 대인관계성향 및 정서지능의 영향요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2019년 11월 29일부터 12월 16일까지 B시의 일 대학교 간호학과 및 물리치료학

과 재학생들에게 질문지조사를 시행하였다. 총 275명의 자료가 수집되었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t-test, ANOVA, 상관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보건계열대

학생들의 대인관계능력은 평균 4.10, 8개 대인관계유형 중 사려성-비사려성의 평균점수가 가장 높

았으며, 정서지능 평균은 2.73이었다. 보건계열대학생들의 대인관계능력에 대한 유의한 영향을 끼

친 대인관계성향은 주도성-동조성, 공격성-비공격성이었고, 설명력은 29.4%였으며, 가장 영향력이 

큰 대인관계성향은 주도성-동조성이었다. 또한 대인관계능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정서지능은 자

기감정표현, 타인조절, 동기화였고, 이들의 설명력은 24.0% 이었으며, 가장 영향력이 큰 정서지능

은 동기화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보건계열대학생들의 대인관계능력 향상을 위한 교

육에 있어 그들의 대인관계성향과 정서지능 요인을 고려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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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대학생은 동기와 선배, 교수 등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이전보다 폭넓은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고 타인과 친밀

감을 형성하고 관계를 반전시키는 능력을 키워 성숙한 대

인관계를 이뤄야 하는 심리사회적 발달과업을 가진다[1].

대학생들에게 대인관계는 앞으로 사회에서 만나게 될 사

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맺고 관계를 발전시키는 바탕이 되

고 행복감을 향상시키는 요인이 된다[2,3]. 즉 대학생들에

게 대인관계능력은 현재 생활의 만족 뿐 아니라 미래 사회

생활에도 영향을 준다는 면에서 중요성과 의미가 크다. 

특히 보건계열 전공자들은 보건의료팀의 많은 타전문가

들과 함께 신체 · 정신 건강이 취약한 대상자를 도와야 하

는 직무특성상, 타인을 배려하고 적절히 자신을 통제하며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대인관계능력은 필수적이다. 

선행연구들에서 보건계열 대학생들의 대인관계능력은 

중간점수 이상이며, 이는 대학생활적응, 인성과 전공만족

도, 대학생활만족도, 의사소통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

고, 학과선택동기, 전공만족도, 상담자수, 학점, 경제수준, 

절친한 친구에 따라 대인관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이 보

고된 바 있으나[4,5] 관련 연구가 아직 부족하다. 

또 보건계열 대학생들은 국가고시 합격을 위한 많은 학

습량, 학기마다 행해지는 임상실습, 다양한 성격의 환자나 

보호자들 등으로 임상현장에서 적절한 대인관계를 형성하

는 것이 결코 쉽지 않고[5], M, Z세대로 일컬어지는 빠르

게 변화하는 신세대 특성을 고려할 때 보건계열대학생들

의 대인관계능력 및 영향요인은 지속적 확인이 필요하다.

대학생들의 대인관계를 살펴보면 이들이 타인과 대인관

계를 맺는 방법들은 아주 개별적이며, 사고와 감정, 행동에

서 개인 특유의 반복적 패턴이 다양한 사회적 관계들에 지속

적으로 나타남을 관찰하게 된다. 이처럼 다른 사람과의 상호

작용 가운데 자신의 이미지를 형성하고 상대방과의 관계를 

유지하게 하는 심리적 지향성을 대인관계성향이라 한다. 

Krech(1962)은 대인관계성향을 역할성향, 사회관계성향, 

표현성향으로 구분하여 역할성향의 하위영역으로 주도권, 

지배, 사회적 솔선수범, 독립성을, 사회관계성향에는 타인

의 수용, 사교성, 우호성, 동정성을, 표현성향에는 경쟁적, 

공격적, 자의식적, 과시적의 하위영역을 두었다[6]. 

개인의 대인관계성향 차이는 대인관계의 양과 질의 차이

를 가져오며 이에 따라 다양한 심리적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다[7]. 대학생 시기에 효율적인 대인관계성향을 형성하지 

못하면 고립감과 공허감 등의 심리적 혼란, 학업 불성실 등

이 초래되며, 그 패턴이 부적응적으로 고착화될 때 비주장

성, 과순응성, 자기희생, 과관여, 통제지배, 자기중심성, 냉

담, 사회적 억제 등의 대인관계문제에 빠질 수 있다[8].

보건계열 전공자들은 건강문제를 가진 대상자와의 대인

관계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보다 성숙하게 대처하기 위해 

자신의 대인관계성향을 지각해 강점과 취약점을 성찰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선행연구들은 동정수용, 사교우

호, 과시도취 성향은 자신과 타인을 잘 수용하고 발생된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질 줄 알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 주위 

자료를 잘 이용하는 반면, 반항불신, 지배우월, 경쟁공격 

성향은 대인관계에서 부정적 요소로 작용된다고 하였다

[9]. 그러나 최근 연구는 지배우월, 경쟁공격, 과시도취 성

향이 메디컬 스킨케어 종사자의 고객지향성에 긍정적 영

향을 미친다고 하여[10] 이전에는 대인관계의 부정적 요인

이었던 대인관계성향이 사회적 패러다임의 변화와 함께 

달라질수 있음을 제기하였으나 보건계열 대학생들의 대인

관계능력과 대인관계성향을 다룬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대인관계를 위해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이해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정서지능은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평가하고, 

표현할 줄 아는 능력,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조절할 줄 아는 능력 그리고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성취하

기 위하여 정서를 이용하고 활용할 줄 아는 능력으로, 정

서지능이 높은 사람은 사회적 적응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학교와 사회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11]. 또한 정서지능이 높으면 대인관

계가 안정적이고 쾌활하며, 책임감과 동정심이 강하고, 타

인을 배려할 뿐 아니라 적절한 정서표현으로 자신과 타인

을 편안하게 하고 사람들과 잘 어울린다고 하였다[12]. 

보건의료 노동자의 89.5%가 근무도중 감정노동을 겪고, 

환자나 보호자, 상급자들로부터 폭언이나 폭행 등을 겪는 상

황에서[13] 정서지능은 보건계열대학생들에게 자기효능감

과 심리적 안녕감을 높이는 매개요소로서 기능하며 대인관

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며, 갈등이나 문제상황을 궁극적으로 

해결하고 대처하도록 돕는 중요 요인이 될 수 있다[14].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정서인식, 정서표현과 대인관계

[15], 정서자각, 정서표현, 정서양가성과 대인관계[16], 정

서명료성과 대인관계[17] 등 정서지능의 일부요인과 대인

관계능력의 관계를 다루고 있어 정서인식, 정서표현, 정서

활용을 모두 포함하는 종합적 정서지능과 대인관계능력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가 부족하고 또한 정서지능과 대인관

계성향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보건계열대학생들의 대인관계능력과 대

인관계성향, 정서지능을 파악하고, 대인관계능력에 대한 

대인관계성향, 정서지능의 영향과 주요 영향요인을 파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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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한다. 이는 보건계열대학생들의 대인관계능력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II. Research Methods

2.1 Research Design

본 연구는 보건계열대학생들의 대인관계능력에 대한 대

인관계성향, 정서지능의 영향을 조사하는 서술적 조사연구

이다.

2.2 Research Subjects and Data Collection 

연구대상은 B시 S대학교의 간호학과 및 물리치료학과 

재학생 중 만18세~24세에 해당되고, 문자해독 및 기록이 

가능하며, 연구취지 설명을 듣고 연구참여에 동의한 자로 

선정하였다. 수집된 자료 중 응답이 불성실하거나 미흡한 

자료, 대상자 선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자료를 제외하여 

최종 275개의 자료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표본수는 G*Power 3.1.9.4program으로 양측검정유의

수준 .05, 효과크기 .15, 검정력 .95로 설정하고 독립변수 

16개로 하여 다중회귀분석 표본크기를 산정한 결과치 204

명을 충족하였다.

2.3. Research Measurement

2.3.1 Interpersonal Disposition

대인관계에서의 개인의 성격특성과 개인차를 측정하기 

위해 Song, Park & Shin(1998)의 도구를 이용하였다

[18]. 이는 대인관계에 있어서의 역할성향의 네 차원(주도

성-동조성, 독립성-의존성, 책임성- 무책임성, 우월성-자

기비하성)과 표현성향의 네 차원(공격성-비공격성, 사려성

-비사려성, 불신감-신뢰성, 경쟁성-비경쟁성)으로 구성된 

91문항의 도구로 각 문항은 ‘그렇다’ 와 ‘아니다’로 평가된

다. 도구의 개발당시 및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주도성 차원 .83/.78, 공격성 차원 

.85/.82, 사려성 차원 .82/.79, 불신감 차원 .83/.80, 경쟁

성 차원 .77/67, 독립성 차원 .74/.67, 책임성 차원 

.76/.72, 우월성 차원 .77/.75이었다. 

2.3.2 Emotional Intelligence 

본 연구에서는 정서지능 측정을 위해 Kim & 

Park(1998)의 도구를 활용하였다[19]. 이는 자기감정 인

식, 자기감정 표현, 타인감정 인식, 감정조절과 활용(감정

이입, 자기조절, 타인조절, 동기화)의 7개 하위영역으로 구

성된 27문항의 7점 likert척도이다.. 본 연구에서의 도구 

신뢰도(Cronbach’s α)는 전체 .92, 자기감정인식 .90, 자

기감정표현 .70, 타인감정인식 .76, 감정이입 .87, 자기조

절 .71, 타인조절 .66, 동기화 .87이었다.

2.3.3 Interpersonal Competence 

사람들과 두루 관계를 맺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입장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Kim(1998)

의 성신자기개념검사의 대인관계능력 하위척도를 이용하

였다[20]. 16문항, 1점에서 6점까지의 Likert척도로 구성

된 본 도구는 높은 점수일수록 사람들과 쉽게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자기표현을 잘할 수 있는 반면, 낮은 점수일수록 

위축되어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자기표현을 잘 못

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도구의 신뢰도(Cronbach’s α)는 

개발 당시와 본 연구에서 각각 .89, .93 이었다.

2.4. Data Analysis

대상자 일반특성, 주요변수는 실수, 백분율,평균, 표준

편차를 산출하였고, 일반특성에 따른 주요변수 차이는 

t-test, ANOVA로 분석하였다. 변수간 피어슨 상관계수를 

산출하였고, 대인관계능력에 대한 대인관계성향, 정서지능

의 하위요인별 영향은 위계적 회귀분석을 하였다.

III. Results

3.1 Descriptive statistics of General 

Characteristics and Major Variables

총 275명의 연구대상자들의 평균연령은 22.12세였고, 

전공은 간호학과 120명(43.5%), 물리치료학과 155명

(56.5%)이었다. 여학생이 203명(73.6%), 남학생이 72명

(26.4%)이었고, 1학년 58명(21%), 2학년 116명(42.4%), 3

학년 69명(25%), 4학년 32명(11.6%)이다. 

대인관계성향은 8개 대인관계하위성향 증 사려성-비사

려성 유형의 평균이 1.91로 가장 높았고, 불신감-신뢰성 

유형의 평균이 1.20으로 가장 낮았다. 정서지능은 총점 

143.54, 평균 5.32이었으며, 대인관계능력은 총점 65.57, 

평균 4.10이었다(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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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jor Variables S M S.E.

Interpersonal Disposition

Initiative-Comformative 14.47 1.45 0.28

Independent-Dependent 14.51 1.21 0.22

Resposbility-non Responsibility 22.95 1.91 0.11

Superiority-Inferiority 14.40 1.20 0.18

Aggressive-non Aggressive 17.99 1.50 0.20

Empathy-non Empathy 17.07 1.55 0.21

Trust-mis Trust 20.13 1.83 0.17

Competition-non Competition 15.23 1.38 0.16

Emotional Intelligence 143.54 2.73 19.72

Recognition of Self-Emotion 33.62 5.32 0.73

Expression of Self-Emotion, 22.65 4.53 0.87

Recognition of Others' Emotions 22.56 4.51 0.93

Empathy 23.71 5.93 0.92

Self-Regulation 10.24 5.12 1.17

Others control, 15.91 5.30 0.94

Synchronization 14.84 4.95 1.18

Interpersonal Competence 65.57 4.10 0.77

Table 1. Discriptive Statistics of Main Variables.

3.2 Differences in Main Variable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일반특성에 따른 대인관계능력, 정서지능의 차이를 조

사한 결과, 대인관계성향 중 독립성-의존성은 물리치료학

과보다 간호학과 학생이(t=18.188, p<.05), 남학생보다 여

학생이(t=5.825, p<.05), 1학년보다 4학년이(F=4.804, 

p<.01, a<d) 높았다(표2-1). 

정서지능 중 자기감정인식, 감정이입은 간호학과 학생

이(t=77.597, p<.01)(t=2.428, p<.05), 자기감정표현, 타인

감정인식은 물리치료학과 학생이 유의하게 높았다

(t=82.062, p<.05)(t=42.822, p<.01). 성별로는 여학생의 

자기감정인식(t=6.149, p<.05), 감정이입(t=2929, p<.001)

이 남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았다(표2-2).

Main Variables DIVISION N M SE t/F

Independent

-Dependent

Major
N 120 1.68 .20

18.13*

P 155 1.44 .14

Sex
F 203 1.57 .22

5.33*

M 72 1.51 .18

Grade

1sta 58 1.51 .16

4.30**

(a<d)

2ndb 116 1.55 .23

3rdc 69 1.55 .21

4thd 32 1.64 .20
*p<.05, **p<.01, ***p<.001

Table 2-1. Differences in Interpersonal Disposition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Major Variables DIVISION N M SE t/F

Recognition of

Self-Emotion
Major

N 120 3.63 .59
77.60**

P 155 3.15 1.27

Expression of

Self-Emotion,
Major

N 120 4.40 .60
32.06*

P 155 4.63 1.03

Recognition of 

Others' Emotions
Major

N 120 4.07 .53
42.32**

P 155 4.85 1.03

Empathy Major
N 120 6.08 .84

2.42*

P 155 5.81 .98

Self-regulation Sex
F 203 3.45 .99

6.15*

M 72 3.12 1.19

Others control, Sex
F 203 6.01 .88

2.93**

M 72 5.68 1.02
*p<.05, **p<.01, ***p<.001

Table 2-2. Differences in Emotional Intelligenc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3.3 Correlation among Main Variables

연구대상자들의 대인관계능력에 대한 8개 대인관계성향

과 정서지능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표3), 대인관계

능력은 주도성-동조성, 사려성-비사려성, 독립성-의존성, 

책임성-무책임성, 우월성-자기비하성 성향과 정적상관을 

그리고 신뢰감-불신성 성향과 부적상관을 보였다.

그리고 대인관계능력은 모든 정서지능영역과 유의한 정

적상관을 나타내었다.

Major Variables

Interpersonal 

Competence

r(p)

Interpersonal Disposition

initiative-comformative .497***

independent-dependent -.784***

resposbility-non responsibility .361***

superiority-inferiority -.240***

aggressive-non aggressive -.036

empathy-non empathy .380***

trust-mis trust .319***

competition-non competition .419***

Emotional Intelligence .400***

Recognition of self-emotion .124*

Expression of self-emotion .298***

Recognition of others' emotions .185**

Empathy .303***

Self-regulation .340***

Others control, .371***

Synchronization .410***

Table 3. Correlation among Interpersonal Competence, 

Interpersonal Disposition and Emotional Intelligence

3.4 The Effect of Interpersonal Disposition on 

Interpersonal Competence and the 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on Interpersonal 

Competence 

대상자들의 대인관계능력에 대한 8개 대인관계성향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F=14.290, P=.000으로 회귀모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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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하였고, Durbin-Watson은 1.959로 기준값인 2에 매

우 근접하여 잔차들 간 상관관계가 없었으며, 공차한계

(tolerance) 모두 0.1이상으로 다중공선성 문제도 없었다. 

대인관계능력에 대한 대인관계성향의 8개 요인을 순차적

으로 회귀분석하였을 때, 주도성-동조성(t=10.459, 

p=.000), 공격성-비공격성(t=-3.372, p=.000)이 유의한 영

향요인이었다. 두 하위요인의 대인관계능력에 대한 설명력

은 29.48%(R2=.289)였고 대인관계능력에 가장 영향력이 

높은 대인관계성향은 주도성-동조성이었다(표4-1).

B SE β t p tolerance

(constant) 2.673 .264 10.139 .000

initiative-

comformative
1.580 .151 .571 10.459 .000 .901

aggressive-

non aggressive
-.705 .187 -.206 -3.772 .000 .901

R2=.294 Adj R2=.289, 

F=14.230 P=.000

Dubin Watson 1.959

Table 4-1. The Effect of Interpersonal Disposition 

on Interpersonal Competence

대인관계능력에 대한 정서지능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F=11.990, P=.001로 회귀모형이 적합하였고, 잔차들 간 

상관관계가 없었으며(Durbin-Watson=1.533), 다중공선

성의 문제가 없었다(공차한계 수치 모두 0.1 이상). 정서지

능 하위영역 중 자기감정표현(t= 2.737, p=.007), 타인조

절(t= 2.275, p=.024), 동기화(t= 3.463, p=.001)가 유의한 

영향요인이었다. 이들 세 정서지능 하위요인의 대인관계능

력 설명력은 24.0%(R2=.220)이었으며, 대인관계능력에 가

장 영향력이 높은 정서지능은 동기화였다(표4-2).

B SE β t p tolerance

(constant) 1.556 .333 4.68 .000

Recognition of 

self-emotion
.012 .042 .016 .27 .786 .849

Expression of 

self-emotion
.151 .055 .173 2.74 .007 .731

Recognition of 

others' emotions
.004 .050 .005 .09 .929 .794

Empathy .022 .063 .027 .35 .728 .500

Self-regulation .022 .049 .033 .45 .652 .538

Others control, .149 .065 .184 2.28 .024 .446

Synchronization .155 .045 .239 3.46 .001 .614

R2=.240 Adj R2=.220 

F=11.990 P=.001

Dubin Watson 1.533

Table 4-2. The 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on 

Interpersonal Competence

IV. DISCUSSION

본 연구에 참여한 보건계열대학생들의 대인관계능력 총

점 평균은 65.57로, 서울지역 여자대학의 대학생 및 대학원

생들의 63.51 보다 다소 높았다[20]. 또한 본 연구 대상자의 

정서지능 총점 평균 143.54, 평균 2.73은 경영대학 학부생 

및 대학원생들의 정서지능 139.7[19] 보다 높은 점수였다. 

정서지능의 하위영역별 점수를 비교해보면, 공감지능이 가

장 높게, 타인정서 인식이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보건

계열대학생의 정서지능 중 정서조절, 타인정서인식에 비해 

자기정서인식이 낮다는 보고[21]와 차이가 있는 결과이다. 

정서지능 중 자기감정인식, 감정이입은 간호학과 학생이, 

자기감정표현, 타인감정인식은 물리치료학과 학생이 유의

하게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보건계열 학생들의 전공 특성에 

따른 정서지능 발달영역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또 성별로는 여학생의 자기감정인식, 감정이입이 

남학생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 보건계열대학생들의 정

서훈련 시, 성별특성을 고려할 필요를 시사하였다.

본 연구에서 보건계열대학생들의 대인관계성향은 사려

성-비사려성, 책임성-무책임성, 우월성-자기비하, 독립성

-의존성, 경쟁성-비경쟁성, 주도성-동조성, 공격성-비공

격성, 불신감-신뢰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비록 같은 

도구를 사용한 것은 아니지만 PBL 수업 중인 간호대학생

들 3학년들의 대인관계성향 결과(동정-수용, 사교-우호, 

과시-자기도취, 독립-책임, 경쟁-공격, 반항-불신)[22

] 및 실습중인 간호대학생 3, 4학년을 대상으로 한 결과

(동정-수용, 사교-우호, 독립-책임, 과시-도취, 경쟁-공격, 

지배-우월, 반항-불신)[23]들과 비교해 볼 때, 대인관계성

향 중 “사려성”이 가장 높은 반면 “불신”이 가장 낮게 나

타난 것은 유사한 결과로 보여진다. 사려성이 높은 반면 

공격성이 낮게 나타난 본 결과는 반항적-불신적 성향이 낮

을수록 공감을 잘하고 내담자의 감정에 민감하고 친절한 

태도를 보인다[24]는 것을 고려할 때, 미래의 보건전문가

들로서 치료자적 인격성숙을 갖추어 가야하는 보건계열대

학생들의 긍정적 특성으로 보여진다. 

대인관계성향 중 독립성-의존성은 물리치료학과보다 간

호학과 학생이,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1학년보다 4학년이 

유의하게 높았다. 신입생 1학년에 비해 졸업예정자인 4학

년의 독립성-의존성 대인관계성향이 보다 높게 나타난 것

은 대학생활적응 및 전공적응에 미숙하여 외부의 도움이 

필요한 신입생에 비해 4학년은 그동안의 대학생활 경험과 

훈련으로 자율적인 독립적 관계 능력이 증가된 때문으로 

사료된다. 또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독립성-의존성이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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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게 나타난 것은 보건계열학과의 경우 다수가 여학생들

로 교육 및 실습이 여학생 중심으로 진행되어 소수인 남학

생들이 연대를 통해 학업 및 취업정보를 공유하고 스포츠 

활동 등으로 서로 지지하며 상호의존하는 특성이 일부 반

영되었을 수 있겠다. 

보건계열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는 우월성

-자기비하 대인관계성향이 두 번째로 높은 반면 간호대학

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10,22]에서는 이와 유사한 성

향인 지배-우월, 과시-도취 성향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

났다. 또 간호대학생에서는 경쟁성이 평균평점 이하에 해

당하였으나[10,22,23] 본 연구에서는 경쟁성-비경쟁성이 

평균 1.5점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간호학

과와 입학정원은 비슷하지만 대학 졸업 후 취업문이 상대

적으로 좁아 취업준비 경쟁이 보다 치열한 물리치료학과

의 특성이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들의 경쟁성-비경쟁성 대인관계성

향이 상대적으로 높았는데, 경쟁적-공격적 성향이 낮은 치

료사일수록 불안관리를 통해 치료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24], 경쟁적-공격적 성향과 과시적-자기도취적 성

향이 높은 학생들의 사회적 적응수준은 낮음[10]을 고려할 

때 주의가 요하는 부분으로 생각된다. 이들이 성숙한 보건

의료인으로 성장하도록 자신의 우월적, 경쟁적 대인관계성

향을 성찰하고 적응적으로 관리도록 돕는 한편 동료들을 

존중하고 협력할 수 있는 경쟁이 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보건계열대학생들의 대인관계능력에 대한 대인관계성향

과 정서지능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대인관계성향 8

개 유형 중 불신감-신뢰감 성향을 제외한 7개 성향이 모두 

대인관계와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주도성-동조

성, 사려성-비사려성, 독립성-의존성, 책임성-무책임성, 우

월성-자기비하가 높을수록 그리고 공격성-비공격성, 경쟁

성-비경쟁성이 낮을수록 대인관계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대인관계능력과 정서지능의 상관분석에서는 정

서지능 모든 하위요인이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여 자기감정

인식, 자기감정표현, 타인감정인식, 감정이입, 자기조절, 타

인통제, 동기화가 높을수록 대인관계능력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들의 대인관계능력과 정서지능이 정

적상관관계를 보인다는 선행연구[21]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대인관계능력에 대한 대인관계성향별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주도성-동조성, 공격성-비공격성 성향이 유의하였

고, 이들의 설명력은 29.4%였으며, 주도성이 보건계열대

학생들의 대인관계능력에 가장 영향력 있는 정적 대인관

계성향 요인으로 나타났다(그림1). 본 연구에서 주도성-동

조성이 보건계열대학생들의 대인관계능력에 영향을 끼치

는 주요 대인관계성향으로 나타난 것은 이들이 대학문화

에서 만연한 개인주의의 분위기 속에 먼저 다가가 소통하

고, 학업과 대학생활적응, 취업준비 등에서 적극적으로 솔

선하며 이끌어가는 주도성이 관계형성과 문제해결에 가장 

강점이 되는 관계성향이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공격성-비

공격성 성향이 대인관계능력에 유의한 부적 영향요인으로 

나타난 결과 또한 더욱 개별화되고 다양해진 대학생들에

게 나와 다른 입장과 의견을 수렴하고 수용하는 것은 힘들

고, 관계갈등, 분노를 초래할 수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자

신의 분노와 화를 통제하지 못하고 공격하는 성향은 관계

악화 혹은 관계단절을 초래하여 대인관계에 치명적이라고 

생각하는 결과로 보여진다.

대상자들의 정서지능은 하위영역 중 자기감정표현, 타인

조절, 동기화가 대인관계능력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 요인은 대인관계능력을 24% 설

명하였으며 가장 영향력 있는 요인은 동기화였다(그림1). 

정서지능의 동기화요인은 “힘든 일이 주어지더라도 나는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끈기 있게 수행한다”는 문항내

용과 같이, 좋은 기분을 이용하여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

감을 고취시켜 어려운 장애나 고통스런 경험을 극복하고 

자신의 성취를 위해 노력을 지속시키는 능력이며, 정서를 

활용하는 지능에 해당된다. 이는 보건계열대학생들의 대인

관계에 타인정서인식이 가장 영향력 있는 요인으로 나타난 

결과[21]와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특히 간호대학생들의 대

인관계능력에 공감능력(감정이입)이 유의한 영향을 끼친다

는 연구결과[21]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들의 감정

이입이 대인관계능력에 정적상관은 있으나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지 않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참여자들의 감

정이입 평균이 7점 만점 중 5.93 점으로 높게 나타난 것을 

고려할 때, 본 연구의 보건계열대학생들에서는 대인관계능

력에 따라 이들의 감정이입 지능의 차이가 있으나 높은 감

정이입 평균수준으로 그 차이가 작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자신의 정서를 언어 혹은 비언어적

로 적절하게 표현하는 “자기감정표현”과 슬퍼하는 친구의 

기분을 바꾸어줄 수 있는 것과 같이 원활한 대인관계를 위

해 타인의 감정을 조절하고 바꾸는 “타인조절” 정서지능

이 대인관계능력에 유의한 영향요인이었다. 이는 자신의 

정서를 적극 표현하고 타인의 정서변화를 도모위해 자신

의 행동을 통제하는 등 보다 적극적이고 행동화될 수 있는 

정서지능이 이들 보건계열대학생들의 대인관계능력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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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Effect of Interpersonal Disposition & 

Emotional Intelligence on Interpersonal Competence 

Ⅴ. Conclusions

본 연구는 보건계열대학생들의 대인관계능력과 대인관

계유형, 정서지능을 파악하고 대인관계능력에 대한 대인관

계유형, 정서지능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결과, 보건계열대학생들의 대인관계성향은 사려성-

비사려성, 책임성-무책임성, 우월성-자기비하, 독립성-의

존성, 경쟁성-비경쟁성, 주도성-동조성, 공격성-비공격성, 

불신감-신뢰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대인관계능력은 

대인관계성향 8개 유형 중 “불신감-신뢰감 성향”을 제외

한 7개 유형과 정서지능 하위영역 7개 요인 모두와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었다. 대인관계능력에 대한 대인관계성향의 

영향 분석결과 주도성-동조성, 공격성-비공격성이 유의하

였고, 설명력은 29.4%였다. 정서지능의 대인관계능력에 

대한 영향분석에서는 자기감정표현, 타인조절, 동기화가 

유의하였고 설명력은 24.0%였다. 

본 연구를 토대로, 보건계열대학생들을 위한 대인관계

능력 함양 프로그램 계획 시, 보건계열대학생들의 대인관

계성향과 정서지능을 반영할 것을 제안한다. 보건계열대학

생들의 대인관계성향을 평가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대인관

계특성을 인식하고 치료적 자기이용을 위해 장점을 강화

하고 취약점을 보완하여 성숙을 지향할 수 있도록 돕는 한

편, 학생들이 동료들을 존중하고 협력할 수 있는 경쟁 환

경이 되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겠다. 또한 정서지능영역의 

고른 성장을 점검하고 돕는 한편 자기감정표현, 타인조절, 

자기동기화 등 자신의 정서를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변화

를 도모하는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이들이 

대인관계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일 지역의 특정 보건계열대학생들을 대상으

로 수행되어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이 있으

므로 반복적인 후속연구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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